
음식물 쓰레기로 자동차연료를 제조하는 실증 프랜트 설치

스미토모 중기계공업(株)(株)은 작년11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와 공동으로 일본 국내최초

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가스화의 실증시험에 착수하여 메탄을 자동차

연료로 활용하는데 대처하고 있다. 가연쓰레기의 자원화가 용이하고 일반폐기물의 소각 처

분량의 대폭적인 삭감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상용화를 전망하고 있다. 

2001년4월부터 요코스카시와 공동으로 연구 

실증 프랜트는 요코스카시의 임해부에 2년 전에 완성한 시영쓰레기 리싸이클 장소에 병설하

는 형태로 건설되었다. 1962㎡의 부지에 연바닥 면적 339㎡의 2층 건물에 처리동을 배치하

고 부지내에는 대형탱크 등의 프랜트 기기류가 나열되어 있으며 실증설비라고 하여도 규모

는 상당히 크다. 건물의 벽면에는「음식물쓰레기는 타지않는다. 바이오 가스화로 재생을!」

이라는 슬로건이 붙어있다. 팜플렛 표지를 보면「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 수집차로 달리게 

하자!」라고 기입되어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메탄가스를 그린에너지의 CNG(압축천

연가스)에 정제하여 시내를 달리는 저공해형 쓰레기 수집차의 연료로 공급하는 것이 실증시

험의 목적이다. 

실증 프랜트에서는 하루에 2톤의 가연쓰레기를 받아들이고, 내부의 음식물쓰레기의 유기성

분을 발효시켜 63.7㎥의 메탄가스를 얻는다. 

[사진. 하루2톤의 가연쓰레기로 CNG를 제조하는 실증시험설비]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는 외에 가연쓰레기의 공급과 재생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처리 

등을 청부맡고, 스미토모 중기계공업(株)은 프랜트기술과 실증운전 등을 담당하게 되며 투자

액은 수억엔으로 소각 처분량의 약 4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실증시험 플랜트의 처리 경로 

요코스카시가 스미토모 중기계공업(株)측에게「음식물쓰레기를 중심으로 하는 가연쓰레기의 

유효한 리싸이클법을 제안하여 주지않겠는가?」에 대한 제의는 2000년 가을쯤이다. 

양측의 입장을 합치게 된 계기는 리싸이클 시설이다. 용기포장 리싸이클법의 완전시행으로 

병과 유리병, 플라스틱류 등 용기포장의 분별회수와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의 폐

기물 재자원화를 위하여 세워진 이 시설의 수주기업이 스미토모 중기계공업(株)이었기 때문

이다. 

시에서는 용기포장쓰레기의 리싸이클에 전망이 서고, 같은 가연쓰레기라도 재자원화에서 남

은 음식물쓰레기의 사용이 고민이었다. 스미토모 중기계공업(株)은 지역에 있어서는 대규모

의 공장을 포함하여 시내유수의 기업으로 인연이 깊었고 배설물처리용의 메탄발효 설비 등

의 기술적인 축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스미토모 중기계 공업(株)측에게 받아들여

지면서 공동연구가 다음해 2001년4월부터 시작되었다. 

선별장치의 개량으로 분별수집의 문제를 극복 

재 자원화를 하는 데는 사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미토모 

중기계공업(株), 앞으로 이것 이상의 더 큰 부담은 시민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요코스

카시) 

처음의 시작당초부터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였다. 

가연쓰레기 속에서 음식물쓰레기만을 분별하여 회수하는 것은 확실히 시민과 회수업자에게

도 귀챦은 수고이다. 하지만 스미토모 중기계 공업은 실증시험에서 음식물쓰레기 이외의 이

물이 많이 혼입되면 선별 등의 전처리 수고가 더욱 필요하게 되거나 메탄발효의 효율 저하 

등의 의심되는 위험이 있다. 

「바이오매스 활용은 선진국의 유럽 여러 나라의 실례를 들면서 철저한 분별은 효율적인 자

원화에 있어서 전제조건이 되는 점이라는데 대해서 시 측에 끈질긴 이해를 요구하였다. 시

의 담당자를 데리고 현지까지 가서 음식물쓰레기의 실태 등도 면밀하게 조사시켰다.」 

스미토모 중기계 공업(株)의 실증프랜트를 담당하는 梁瀨克介환경위생시설 사업센터기술

부장은 당시의 고생을 되새긴다. 

음식물쓰레기 분별을 포함한 양자의 협의는 약 1년간에 걸쳤으며, 스미토모 중기계공업(株)



은 그 사이에 현행의 가연쓰레기의 분별조건대로 대응할 수 있는 선별 장치의 시작(試作)을

병행하여 대처하고 있다. 시에서도 2001년도부터 가연쓰레기의 분별을 4종으로 세분화하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여 분규된 협의는 최종적으로는 선별장치의 개량으로 대처할 수 있었

다라고 한다. 

바이오 가스화 사업 도입효과 

그 개량형 선별 장치는 미리 세밀하게 분쇄된 쓰레기의 크기를 기준으로 스크린으로 분별하

는 기구와 비중의 차이로 풍압에 따라 날려버리는 요령으로 분별하는 기구 2개를 합쳤다. 

그런데도 예비시험 등을 통한 데이터분석 결과, 가연 쓰레기 중의 평균54%를 차지하는 음

식물쓰레기 이외의 이물질의 비율을 선별한 후에 27%까지 감소시키는 것은 한계이다. 

「요코스카시의 경우 분별회수가 비교적 진행되고 있어 선별장치도 개량형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치제를 상정한 실용단계라면 가연쓰레기에 섞여 든 쓰레기와 플라스틱 등

의 완전제거가 과제」이며 개량의 여지가 크다는 점도 밝혔다. (梁瀨부장) 

CNG화 기술, 소화 오니 처리 등에 과제 

더욱이 스미토모 중기계공업이 고민을 하는 것은 CNG의 정제 기술이다. 음식물쓰레기중의 

유기분을 메탄발효시키는 것 자체는 기술적인 축적도 있어 문제가 없지만 발효처리에서 얻

어지는 바이오가스에는 메탄 이외의 이산화탄소 등도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1㎥당 열량 

약5000Kcal와 순 메탄은 약6할에 지나지않는다. 

CNG에 이용되는 천연가스는 같은 약1만5000Kcal와 순 메탄에 비하여도 상당히 높아 열량

조정이 큰 과제가 되었다. 시행착오를 반복한 결과, 정제후의 바이오 가스에 열량이 높은 

LPG(액화석유가스)를 5% 첨가하여 극복하였다. 

단, 다른 가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문제와 200기압의 고압에서 봄베에 압축된 CNG화 하

는 것을「앞으로 보다 더 바싹 조여 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 



그리고 실증 프랜트에서는 선별후의 찌꺼기와 발효과정에서의 침전물(소화오니)등이 하루에 

1.24톤 발생하여 그 전량을 소각처분으로 돌린다. 쓰레기의 인수량 같은 2톤에 비하여 실제

로 6할 이상의 비율이다. 

이 점에서도 개량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예를 들어 소화오니의 재이용에는 고분자 응집제

라고 불리는 고가의 약품을 사용한 탈수처리도 필요하지만 메탄발효과정에서의 분해율 향상 

등으로 소화오니의 발생량 자체는 더 감소될 수 있다」라고 본다. 

앞으로 프랜트 가동시의 채산성과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2005년도 안에 상용화를 바라보고 

있다. CNG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디젤차에 비하여 최대 2할 적은 바이오 가스의 새로운 

용도로도 기대가 크다. 

더욱이, 상용화 시점에서는 CNG차 외에 연료전지를 움직이게 하는 수소연료에 이용하는 것

과 가스터빈발전 등의 응용도 시야에 넣고 있다. 아직 실증단계에서 비용자체 값이 비싼것

도 사실이지만「상용 프랜트에서 인수량이 하루 100톤 규모라면, 가격도 기존의 쓰레기처리

시설마다 40억엔 약세로 억제시키고 싶다.」라고 분발하고 있다. 

출처: 일본공업신문사 월간 지구환경 4월호 


